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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록�

이 연구는 거대도시화가 심화되며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멸 위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록 콘텐츠 개발 방법론을 탐구한다. 장소성 이론 
검토를 통해 기록 콘텐츠가 재현하는 장소성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분석하여 기록 콘텐츠를 구성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 콘텐츠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서비스 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에서 기록 콘텐츠가 장소성을 재현하고 지원하
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아카이브 전략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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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explores methodologies for the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s to support 
urban sustainability in the context of intensifying urbanization leading to local extinction. 
Through an analysis of placemaking theorie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sense 
of place reproduced in archival content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unique 
local identity. The research propos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onstructing and 
organizing archival content by examining narrative and storytelling methodologies. In 
addition, it conceptualizes a service model that enhances the interaction between archival 
content and users by leveraging digital technologies. This study theoretically confirms 
that archival content can play a role in reconstructing and supporting placeness.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rchival strategies 
that support urban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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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및� 목적

인류의 절반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에 20만 명씩 도시로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Wilson, 2020/2021).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토지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에는 전 세계 인구의 55%가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UN Habitat, 2020). 마찬가지로 서울의 면적은 전국 대비 0.6%인데 반해, 
인구 집중도는 전국 대비 20.2%를 기록하고 있다(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발행년불명). 이처럼 인구 이동은 메트
로폴리스로의 집결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도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새로운 기술 환경이 도래할 때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생활양식이 바뀌며 도시의 모습도 변화되어 왔다. 이동성을 의미하는 모빌리티(Mobility) 
개념은 이동이라는 요인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변화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주목한다. 오늘날 모빌
리티 기술의 발달은 도시 내 자산과 정보의 활용 형태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유형의 도시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망의 발달은 주요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며 네트워크는 역시 도시의 중심부를 향해 연결된다.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산업과 자본, 문화와 예술 등의 모든 자원과 인프라도 도시로 집결되며 거대 도시, 메트로폴
리스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 도시의 탄생은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이와 비례하여 주변 도시의 인구는 감소하거나 도시 기능을 상실한 기형적인 베드타운 형태의 도시로 남게 
된다. 게다가 대도시로 자원이 집중되며 지역 기반의 산업구조는 붕괴하고 자본과 문화 예술 자원 역시 빠져나가 
지방의 도시들은 쇠락하고 빈 도시가 되어간다. 메트로폴리스는 비대해진 몸집만큼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인구 밀집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기후 재앙’으로 표현되는 환경 문제도 야기하며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쇠락하며 사라져간 도시는 그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대도시 집중화로 불거진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완화하고, 지구 생태환경
과 인류의 공생을 위해 필요한 도시 성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도시 변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
정하여 시행(2023.1.1.) 하고 인구감소 지수 지표를 근거로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구술 채록이나 기록 수집에 참여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기록단’, ‘마을기록단’으로 불리는 지역 내 아카이빙 활동은 사라져가는 지역 장소에 대한 기억을 기록하고 
고유의 이야기를 복원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회복을 도모한다. ‘증평기록단’, ‘미추
홀기록단’, ‘수원도시기록단’의 활동과 같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카이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실제 구술 채록과 
기록 수집 활동을 진행하여 아카이빙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거나 전시, 지역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기
록단 활동들은 지역 내 아카이브나 도서관, 문화원과 같은 문화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도시 기억의 기록 활동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를 표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 상황에서 기억기관으로서 
아카이브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고유의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록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관점을 견지하며 아카이브가 장소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기록을 통한 장소성의 재현이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장소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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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록 콘텐츠 제작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첫째, 지역의 정체성
을 장소성의 개념을 통해 이해해보고 장소성을 드러내는 기록을 발굴하여 콘텐츠로 기획하는 작업이 갖는 의의를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둘째, 장소정체성을 재현하는 기록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법론으로써 내러
티브와 스토리텔링의 기능과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기록 콘텐츠의 제공에 있어 이용자의 체험과 참여를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를 통해 장소정체성을 갖는 기록을 발굴하고 기록 콘텐츠로 활용하여 아카이브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아카이브의 지평을 확장하고, 도시가 직면한 성
장의 한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 선행연구

기록 콘텐츠는 공공 문화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주목받고 있으나 기록 매체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활용 
사례에 관한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그러나 국내의 기록학 연구 분야에서 기록관리기관의 관리 체계나 방법론에 
집중되었던 연구 주제가 점차 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록 콘텐츠와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학습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도윤지, 2013; 백진이, 이해영, 2018; 
신예진, 최재황, 2015; 심성보, 2007; 이은영, 2011a; 2011b), 전시 및 특정 주제의 홍보 콘텐츠 활용에 관한 
연구(서은경, 박희진, 2019; 심갑용 외, 2015; 오경한, 김건, 2023), 기록관리기관에서의 콘텐츠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연구(고은지, 이해영, 2023; 박옥남, 2019; 유은영, 강순애, 2019; 정회명, 김순희, 2023), 새로운 기술로서
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김현진, 임진희, 2022)와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연구(박옥남, 
2022) 등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는 주로 기록관리기관에서 이용자 서비스의 확대 측면에서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방안, 개선 방향을 제시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관한 본 연구와는 범위를 달리한다. 

한편 지역의 기록활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시민들의 참여 확대 및 지속적 기록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하거나
(손동유, 이경준, 2013; 이영남, 2008),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윤규빈, 2024; 이도순, 2021)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연구는 아카이브에서 운영했던 활동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역사 인물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모색한 연구(현문수, 김동철, 2013)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고찰하여 지역성을 드러내는 데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및 맥락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콘텐츠 기획에 관한 방법론적 
접근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 외에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2019)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의 발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개발하고 투어 코스를 기획하
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기록을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조사자료와 지역 
주민 인터뷰 내용의 활용 방안에 관한 프로젝트 수행 사례를 공유한 연구로서, 기록 콘텐츠의 개발 방법론으로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록의 수집 과정에 내러티브
를 중심으로 수집 객체들을 조직화한 연구(이경남, 이현정, 2020)도 콘텐츠 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 객체를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내러티브 중심의 기록 맥락화를 통해 아카이브에서의 새로
운 콘텐츠 개발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 외에 최인호(2008), 최혜실(2008)과 같이 지역 활성화의 방안으로 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논의한 문화콘텐
츠 분야의 연구들은 있었지만,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본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기록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과정 방법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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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록학의 선행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분야의 스토리텔링 방법론은 주목할 만하다. 스토리텔링
은 미디어 및 디지털 기술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유형이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급속하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박기수 외, 2012).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업무 환경의 변화로 디지털 기록 유형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기록 콘텐츠에 적용하려는 본 연구는 기록 콘텐츠의 활발한 제작과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범위�및� 방법

아카이브에서 기존의 기록 콘텐츠 서비스는 소장 자료의 정리 체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기록
의 생산 시점의 출처 정보나 기록이 갖고 있는 정보를 기술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특정 주제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 콘텐츠, 혹은 기록 컬렉션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콘텐츠 역시 기록 간의 맥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기보다는 조직별, 출처별, 시기별로 유사한 속성 정보들의 
묶음으로 나열되고 있거나 단방향성 정보 제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 기록이 갖는 상징과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해석하거나, 콘텐츠 이용자의 기억과 경험을 소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진
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록 콘텐츠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기록을 통해 장소에 대한 기억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기존에 아카이브에서 
제공했던 맥락 정보가 결여된 파편적이고 단면적인 기록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록과 기록간의 맥락 정보를 
연결하여 의미를 갖는 콘텐츠로 조직화하는 방법론을 탐색하였다. ‘남아 있는’ 기록 중심의 파편화된 아카이브 
조각들이 갖는 의미와 상징은 거시적 맥락에서 조직될 때 비로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 개별 기록이 드러내는 
‘미시사적인’ 현상은 그 기록과 관련된 다른 기록과의 총체적 연관성 속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련 기록을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개발된 기록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두 개의 세부 연구로 구성하였다. 
첫째, 기록 콘텐츠 개발을 위해 인접 학문 분야(문화콘텐츠, 지역학, 도시학 등)의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에 

관한 문헌 연구 분석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콘텐츠 이용자의 수용 과정, 이용자의 상호작용 과정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방법론은 기록 콘텐츠의 기획 의도와 콘텐츠 수용자의 해석에 따른 의미, 
그리고 기록 콘텐츠를 둘러싼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함으로써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기제임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론 분석과 콘텐츠 개발 방법론을 접목하여 기록 콘텐츠 개발 모형을 
제안하였다. 특히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이 두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아카이브 현장에서의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장소정체성 관련 기록 콘텐츠의 효과적인 서비스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기관에서 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최신의 기술 적용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하였다. 더욱이 장소정체성을 담은 기록 콘텐츠는 해당 지역 주민 집단기억의 소환과 연결되어
야 하므로 기존의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 서비스를 넘어서는 콘텐츠 체험형 서비스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
한 메타버스를 비롯한 실감미디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에 관한 사례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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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해보았다.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아카이브의 콘텐츠 제공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활용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양한 아카이브 서비스 연구의 시론적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으로�재현되는�장소성과�도시의�지속가능성

2.1� 지역의�소멸과�도시의�지속가능성�논의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는 한국전쟁 이후 산업구조의 재편과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팽창으로 촉발되었다. 
경제적 고도성장 이면에는 이촌향도로 인한 극단적인 인구 이동과 산업 인프라의 집중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하였고, 이는 오늘날의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표 1>과 
같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국토의 16.7%인 도시면적에 국내 총 인구의 91.9%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도시지역 인구 중에서도 52.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2023, 4). 

1997 2002 2007 2012 2017 2022
도시지역인구 40,839 43,256 44,610 46,381 47,542 47,294
비도시지역인구 5,974 5,439 4,658 4,566 4,235 4,145
도시지역인구비율(%) 87.2 88.7 90.5 91.0 91.8 91.9

<표 1>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현황 
(단위:천인)

출처: e-나라지표 도시일반현황 재구성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

여기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가 겹치며 지방 소멸을 넘어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지목되
기도 하였다.1)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방 소멸은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에 달하는 113개로 전망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2022). 실제 
전체 읍·면·동에서 신생아 수가 0명인 지역은 123곳을 기록했으며,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수가 1000명이 안되는 
곳은 1/3인 41곳에 달하고, 심지어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은 신생아 수가 100명, 경기도 연천군 중면 162명, 전라남
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는 191명에 불과하다(시사저널, 2024.2.23.). 지역 소멸 위험은 디스토피아적 미래 경고
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
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 89개와 관심 지역 18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지방 
소멸 대응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연 1조 원을 10년간 지방 소멸 지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시적 재정 지원은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원과 시설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류영아, 2022). 

지역 소멸의 위기는 기존의 도시 정책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은 
도시 간의 양극화를 심화하였고, 지역의 쇠퇴와 소멸, 그리고 도시 내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왔다. 한계에 부딪힌 
도시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과 성장 위주의 도시 개발 정책은 오늘날 ‘도시재생’으로 변화되었

1)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1호 인구 소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때 당시의 합계출산율
은 1.13명이었으나 2022년 0.78명으로 더욱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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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더 나아가 도시 기능의 재활성화, 경제 기반, 사회 구조, 
환경 상태의 개선을 포함하며,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관리의 개념을 포함한다(김창휘, 2022, 53-54). 
즉 기존의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도시 기능을 구조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의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
어 발전할 수 있는 기틀로 정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의 논의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도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담론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인간, 환경, 경제, 사회가 연속적 체계를 이루며, 현재의 가용량을 유지
하면서 미래 세대와의 필요성을 절충하는 지속가능한 계획과 활동을 중점에 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은주 
외, 2016).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가 심해지며 등장하여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에 활용되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추진된 도시 공간적 접근으로는 생태도시, 생태문화도시, 창조도
시, 에코시티, 그린시티,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사례가 있다(정은주 외, 2016). 해당 
사업들은 도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상생협력을 기치로 내건 상업구조를 조성하고 주민참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창구를 제도화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
그램이나 복지, 문화 정책들을 추진한다. 환경과 정치, 경제,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임으로써 시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시민이 발전의 주체가 된다(송주연, 임석회, 2015).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정체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체성은 도시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지역 문화와 지역적 개성, 내재된 에너지를 상징하며(손지수, 2007, 22), 이는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도시의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시정체성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토대 
위에 구축되어 온 문화로 만들어지는 특색이며,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정체성이다. 생존을 위한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본질적이고 고유한 정체성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다른 도시과 구별되는 
고유한 자원으로 도시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전략은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1990년대 들어서며 도시정체성을 근간으로 한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장소마케팅이 활성화되었다. 장소마케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쇠락한 공업도시들
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도시문화 부흥 전략으로 추진된 경우가 많다.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도시브랜
드를 추진한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이나 뉴욕의 ‘I♥NY’ 등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마케팅은 장소의 정체성을 찾고 이것을 토대로 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는 마케팅 
전략이 핵심이다(이무용, 2006, 43).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장소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카이브의 
역할을 논의해본다. 장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을 모으고 재구성하는 행위를 장소성의 개념으로 설명
하고, 이러한 아카이브의 활동이 갖는 의의에 대해 검토해본다. 

2.2� 기록으로�재현되는�장소성

도시의 쇠퇴와 소멸은 그 지역을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억,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단절과 소거를 
의미한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 공동체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 
있다. 기억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며, 공동체의 기억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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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기 때문이다(설문원, 김영, 2016). 집단기억이 사회의 총체적 권력관계가 반영된, 구조화된 사회적 기억으
로 정의되는(이경래, 2015, 7)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기억은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다. 동시에 집단기억과 
아카이브의 관계 측면을 살펴보면, 공동체는 공동의 기억이 담긴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회에 
인식시키고 아카이브를 통해 ‘기억의 공동체’를 형성해간다(설문원, 김영, 2016). 그런 점에서 아카이브는 공동체
가 부여한 가치와 의미로 재구성되며 집단기억을 형성하고, 집단기억과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며 공동체의 정체성
은 공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은 집단기억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매체가 된다. 따라서 집단기
억에서 비롯되는 공동체의 정체성 측면에서, 도시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소에 대한 담론 분석
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인문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은 <공간과 
장소>에서 동질적 공간(Space)에서 그 공간을 더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하면 그 공간이 장소(Place)가 된다고 
해석하였다(Tuan, 1977/2020). 기존의 공간의 개념이 사물의 존재 공간이나 물리적 위치 및 지각 가능한 관계로 
설명되며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에 한계를 드러내자, 시간의 개념을 더해 인간의 경험과 기억, 사회적 맥락을 중시
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공간에서 장소로 변화하는 장소화를 겪으며 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장소성
(Placeness)과 장소감(Sense Place)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서동진, 김주연, 2022). 다시 말해 공간에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더해져 장소가 되며, 그 장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인 장소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장소감이 개인의 
주관적 인식의 측면이 강조된 것에 비해, 장소 자체의 정체성에 대해 집단적이고 사회적 인식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장소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서동진, 김주연, 2022, 368). 

장소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축적된 결과로써 다른 장소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에드워드 렐프
(Edward Relph)는 <장소와 장소상실(Place and Placelessness)>에서 장소정체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장소정
체성은 물리적인 환경과 활동, 그리고 사람들의 의도와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의미,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 형성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한다(Relph, 1976/2005). 이 장소정체성은 다른 장소와의 차이
에서 구별되는 동일성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Relph, 
1976/2005). 즉 장소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 그리고 관계성에 의해 장소정체성은 강화되거나 변화하는 
것이다.

현시대를 ‘공간의 시대’로 정의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사회적 현장이 되는 공간과 그 공간이 갖는 
관계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공간은 객관적 실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지향성에 의해 드러나는 현상
이며, 장소는 의도된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강학순, 2011). 푸코의 장소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를 갖는 공간
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담론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장소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경험 혹은 생활 세계와의 
연관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정헌목, 2013, 113) 확인하였다. 공간이 다른 공간과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 
장소가 되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에 기반하여 장소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에는 
그 장소에서의 기억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장소성의 개념의 토대 위에서 장소와 집단의 기억이 상호작용을 함을 
이해해야 한다. 집단의 기억은 공동체의 역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단의 기억에 의해 형성
되는 장소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억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다. 어떠한 기억들은 망각되지만 어떠한 기억은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유지되
며 역사가 된다.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를 통해 집단의 기억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대표작인 <기억의 장소 (Les Lieux de Memoire)>에서 집단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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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축되는 장소들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장소는 도서관, 박물관, 묘지, 아카이브 등 구체적인 지형이나 전사자 
기념비,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기념물일 수 있으며, 세대, 문양, 정치 성향 등과 같은 상징기제, 또는 교과서, 협회, 
이론 등과 같은 기능적 도구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소는 가장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가장 추상적
이고 지적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이용재, 2010, 188).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 장소를 정체성을 갖는 장소로 재생산
하기 위해 기념물과 상징을 만들며 사람들로 하여금 동질적 감각을 소비하도록 하도록 하며 장소성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록은 집단기억을 재현하는 핵심적인 도구가 되며, 기록을 통해 집단의 기억은 재구성되고 
집단의 정체성은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나치 정권의 제노사이드인 ‘홀로코스트’ 희생자에 대한 추모, 참상의 고발, 
반성과 성찰, 용서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기억을 소환하는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비(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와 테러의 토포그래피(Topographie de la terreur) 박물관
에서는 희생자의 일기와 편지, 메모, 신문기사, 사진자료 등을 통해 참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로부터 공동의 기억이 만들어지고 선택된 기억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이렇게 공동체는 기록을 
통해 공동의 기억을 재현하고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기억을 형성해 
나간다. 그러므로 지역사 연구나 지역의 공동체 정체성 연구에서 기록을 통한 접근은 의미있는 방법론이 된다.  

렐프는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보았다(Relph, 1976/2005, 86). 특히 
사람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경관에 표출되며, 경관이 갖는 메시지는 그 장소 출신 사람들에게 그 장소 자체가 
지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Relph, 1976/2005, 86). 이처럼 장소정체성은 지역 
공동체의 상호작용 경험과 기억에 기반한다. 이때의 기억은 현재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며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송정숙, 2012, 347-348). 

기록화한다는 것은 기록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그 맥락이 맺고 있는 의미를 표상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욱 집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기록화 전략을 공간 자체의 물리
적 변화 이력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가 갖는 사회적·자연적 현상,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도 
함께 기록화한다면(설문원, 2011, 210)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도시 내의 혹은 도시 전체의 공간에 대한 장소성, 그리고 장소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축적으로 형성되는 
장소정체성은 도시가 갖는 고유의 도시정체성으로 확장된다. 도시정체성을 갖는 기록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기록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균등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지역적 특성을 갖는 고유의 기록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은 문화자원의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가능성을 비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을 모아야 하며, 이 기억을 증거하는 기록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은 재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도시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은 도시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기록을 매개로 집단의 기억이 소환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전승된다는 것은 아카이브가 
기억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카이브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내러티브와�스토리텔링을�활용한�장소정체성�관련�기록�콘텐츠�개발�
방안

3.1� 기록�콘텐츠�개발�방법론�설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록 콘텐츠 개발 연구  113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3.105

장소정체성은 렐프가 설명한 구성요소인 장소의 물리적 특징, 활동과 기능, 의미와 상징들이 상호작용하며 지속
된다(Relph, 1976/2005, 138). 이들 요소는 공간적·시간적 맥락에 따라 관계성을 가지며 정체성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적·시간적 맥락에 주목하여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경험과 기억의 재현물인 기록의 활용 
방안을 고안한다. 장소성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기록 매체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론으로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이론은 유의미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주목받게 된 내러티브는 하나의 현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내러티브를 통해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며, 내러티브가 인간의 경험을 
조직화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박민정, 2006, 28). 한편 내러티브가 자기 
완결적이고 자족적인 논리구조를 갖는 것과 달리, 수용자의 참여적 특징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의 전환은 대중소
비문화의 확산과 함께 대중의 능동적 향유를 확장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류은영, 2009, 232).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함께 모호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디지털미디
어의 등장으로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융합을 가져오며 각각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졌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재현에는 서사적 플롯이 관여하며 내러티브적으로 구성되고, 내러티브 형식을 스토리텔링의 속성 일부로 내재화
하는 경향이 있다(류은영, 2009, 248). 하지만 기록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서는 각각의 이론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는 ‘알려준다’는 의미의 라틴어 ‘nar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선형적인 시퀀스로 사건들의 인과성을 강조
하여 구조화한다(Lacey, 2000/2020, 32). 즉 사건을 인과 구조와 시간순으로 구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내러티브
는 명시적으로 텍스트에 제시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플롯과 표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뿐만 아니라 추정되
는 모든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스토리를 주요 요소로 갖는다(Lacey, 2000/2020, 36). 따라서 기록 콘텐츠가 
하나의 내러티브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사건(기록)이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라 시퀀스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콘텐츠에 포함된 각각의 기록 객체들은 내러티브의 구조 안에서 시퀀스를 형성하게 된다. 내러티브
는 이렇게 서로 다른 텍스트 간의 유사성을 입증하고 텍스트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데 유용하다(Lacey, 
2000/2020, 33).

반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서 ‘이야기’의 개념을 의미하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story와 멀티미디어
적, 구술적 속성인 tell, 그리고 상호작용성으로서의 현재성인 –ing의 특성을 포함한다(최혜실, 2008, 689) 이 
세 가지 속성을 강조하여 ‘실시간적 시공간성’, ‘재연적 다감각성’, ‘소통적 상호작용성’을 강조한 양식으로 설명되
기도 한다(류은영, 2009, 245). 내러티브가 인과적 형식의 서술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스토리텔링은 재현적 구술
성을 중심으로 상호작용과 소통의 특징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이론에서 이야기는 시간 속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한 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체험에 대한 의미구조
가 부여되며 플롯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화 과정에서 이야기의 주체는 정체성을 찾아가며, 수용자는 현재의 
공간을 체험하며 상호작용한다(최혜실, 2008). 또한 스토리텔링은 정서적 경험이나 실천적 감성에 기반을 두고 
의미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김영순, 윤희진, 2010). 
이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장소성에 관한 기록 콘텐츠 구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
서 유용하다. 

일례로 영국의 리버풀은 산업혁명기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번성한 세계적인 무역 항구도시였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바로 음악과 축제라는 문화관광 콘텐
츠였으며, 이 과정에서 비틀즈를 내세운 도시브랜딩의 성공이 있었다. 비틀즈의 일대기와 관련한 스토리 원형을 
발굴하고, 스토리와 장소, 기록 매체를 통해 비틀즈의 음악적 성취를 재현해 놓았다. 비틀즈 박물관과 실제 공연했
던 케번 클럽, 음악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 등 리버풀 도시 곳곳에 비틀즈와 관련된 장소들을 스토리로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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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y Tour’를 운영하며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동일한 맥락으로 핀란드의 소도시 로바니
에미의 산타클로스 마을 역시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도시브랜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보내지
는 “To Santa Claus” 편지들은 이 마을로 보내지며 산타마을이라는 고유의 도시브랜드가 되었다. 편지와 함께 
산타클로스와 관련한 스토리가 모이고 산타클로스를 상징하는 우체국, 기념품 가게, 산타 집무실과 같은 것이 
모여 고유의 장소정체성을 형성한 것이다. 이 외에도 짤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활용한 콘텐츠를 내세워 
세계적인 음악 축제와 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생가를 비롯하여 볼프강의 짤츠캄머굿, 그리고 
미라벨 정원까지 스토리텔링과 관광 콘텐츠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이렇듯 성공적인 도시브랜딩에는 다른 도시
와 구별되는 고유의 장소정체성이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도시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록 콘텐츠의 개발에
는 타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스토리 원형이 발굴되어야 하며, 개별 사건의 재현물로 존재하는 기록을 아우르는 
내러티브 구조가 필요하다. 

기록 콘텐츠의 개발 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기록 콘텐츠의 
기획 의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기록 콘텐츠가 재현할 장소에 
대한 기억, 즉 스토리가 명확해야 콘텐츠에 활용할 기록의 범위와 활용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기록일지라도 기록의 가치는 상황 맥락에 따라 그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콘텐츠의 핵심 메시지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서사적 플롯보다는 스토리 구조의 설계가 우선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기록 콘텐츠에 포함될 
수 있는 기록의 광범위한 조사와 목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카이브의 소장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장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현황과 잠재적 생산처들의 조사를 포함해야 하며, 자생적 아카이빙 활동을 하는 지역 
내 기관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네트워크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카이브에서 모든 기록을 입수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장처 조사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정보 안내 서비스를 하거나 기록 콘텐츠 개발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 콘텐츠의 구현을 위해서는 해당 기록 콘텐츠의 주 이용자 집단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기록 콘텐츠 구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용자 집단의 연령,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서비스 이해도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콘텐츠 매체를 선정하고 상호작용이나 체험형 요소의 구현 방법을 
정해야 한다. 연령에 따라 혹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 따라 기록 콘텐츠의 접근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콘텐츠의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이나 참여, 소통의 요인들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 콘텐츠의 내용인 메시지만큼이나 매체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록 콘텐츠 개발 전략은 아카이브의 수집 
및 평가 정책과 연관되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아카이브의 수집 및 평가 정책은 아카이브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큐멘테이션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당대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기록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록 콘텐츠가 기획되고 활용될 때 콘텐츠의 의도와 가치가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3.2� 기록�콘텐츠�개발�절차�설계

장소정체성을 갖는 기록 콘텐츠는 실재하는 현실과 콘텐츠가 재현하는 것, 생산자의 의도가 반영된 상징과 콘텐
츠 수용자의 주체적 해석 등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가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장소정체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 기록 콘텐츠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기록 콘텐츠의 기획에 있어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두 가지 방법론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장소정체성을 
갖는 기록과 그 배경 정보(맥락 정보)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기록의 특성상 이것들을 조직화하는 방법론으로 내러
티브 방법론은 매우 유용하며, 내러티브의 극적 효과를 더욱 증폭하고 몰입감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치로서 스토리텔링은 기록의 전달력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흩어져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하나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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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어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록과 맥락 정보를 관통하는 내러티브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기록의 의미를 입체적
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기록의 가치를 부각하는 것에 효과적이다. 즉, 기록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내러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내러티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층위의 기록을 조직
화하여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역시 필요한 방법론이다. 특히 장소정체성의 콘텐츠
화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 또는 집단의 기억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용자의 
기억과 기록을 연결해 주는 체험 장치로서 스토리텔링은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정체성을 위한 기록 콘텐츠 개발 전략을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콘텐츠 기획 단계, 스토리
텔링 구조 설계 단계, 내러티브 구성 단계,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성을 고려한 매체 구현 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장소정체성 관련 기록 콘텐츠 개발 전략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발 전략은 아카이브에서의 기록 콘텐츠 개발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아카이브로 선별
된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기록들은 거시적 맥락에서 조직화해야 그 의미와 상징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방법론은 기록을 조직화하고 콘텐츠로 개발할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 특히 장소정체성에 관한 
기록 콘텐츠는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구조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장소를 구조화하고 장소와 사람들의 활동에 
주목하며,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의미에 집중하는 콘텐츠 개발 방법은 장소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이
다. 특히 방법론에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장소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3.2.1� 기록� 콘텐츠�기획�단계

콘텐츠의 기획 단계에서는 기록 콘텐츠가 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여 기획 의도를 정의해야 한다. 
무엇을 재현할 것인지,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소정체성을 지원하는 기록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렐프가 제시한 장소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장소의 물리적 특징과 그 물리적 배경 속 사람들의 
활동, 그리고 경험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의미를 인식하고, 이들의 상호작용까지 포괄하여 재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환경과 물리적 특징을 비롯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활동과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 모두 콘텐츠의 
대상이 되므로 목적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고 효과적으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이때 콘텐츠는 의도와 메시지를 재현하는 미메시스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장소성을 형성한다. 기록 콘텐츠가 
재현하려고 하는 장소는 기호(sign)가 되며, 기록 콘텐츠는 텍스트로 읽히게 된다. 여기에서 텍스트는 일종의 
기표(signifier)이며, 궁극적으로 콘텐츠가 의도하는 바를 나타내는 기의(signified)로 해석되어야 하는 객체가 
된다. 이렇게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기록 텍스트를 해석함으로써 콘텐츠가 재현하는 장소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록 콘텐츠의 상징적인 메시지와 복합적 맥락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유용한 접근법을 
제공할 것이다. 

3.2.2� 스토리텔링�구조�설계� 단계

이어서 기록 콘텐츠 목적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설계한다. 이 단계는 내러티브 이론을 적용하여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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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달하기에 앞서 콘텐츠 구조와 관계성을 설계하는 전략 단계를 의미한다. 스토리텔링을 설계할 때는 콘텐츠 
대상을 중층(重層) 구조로 설계하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딘 맥커넬(Dean MacCannell)은 
관광 장소의 사회적 공간적 배열은 의도적으로 설계되며, 이러한 공간의 배열에 따라 특정 메시지나 경험은 ‘각색
된 진정성(staged authenticity)’으로 전달된다고 하였다(MacCannell, 1973). 맥커넬은 관광객이 주로 머물게 
되는 전면부에서 일상생활 공간인 후면부로 연속적인 6단계의 중층 구조로2)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각 단계
에 따라 스토리텔링 전략을 달리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면부는 콘텐츠로 선별되어 전달될 가치가 높은 현장성
과 역동성, 오락성, 감각적인 특징을 갖는 ‘tell’의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공간이며, 후면부는 역사성과 장기적 특징
이 드러나는 ‘story’의 요소를 갖는 공간으로, 그리고 이 둘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콘텐츠의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지각성의 특징을 갖는 공간인 ‘ing’의 요소를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김지나 외, 2015). 물론 이러한 중층구조의 설계 방법은 ‘장소’를 중심으로 스토레텔링을 구조화하고, 지역주민과
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 개발 전략을 위한 것이다. 이외의 장소정체성 구성요소인 ‘활동’과 ‘의미’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인 장소에 연계되어 개발될 수도, 별도의 콘텐츠로 조직화할 수도 있다. 

<그림 2> 스토리텔링 구조 설계 방안

따라서 기록 콘텐츠의 장소정체성 주제에 부합하는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 요소들을 선별하고, 현장성, 역동성, 
오락성, 감각적 특징을 갖는 콘텐츠 요소들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역사성과 장기적 특징을 갖는 스토리로 
분리하여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 스토리는 현장성을 갖는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면부의 스토리로부터 전면부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구조화 방법은 위의 <그림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3.2.3� 내러티브�구성�단계

다음으로 내러티브 구성은 기록 콘텐츠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록을 맥락화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
서 콘텐츠는 수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석되며 의미를 갖게 된다. 앞서 도출한 콘텐츠 개발 전략과 
스토리텔링 구조에 따라 세부적인 표현 방법을 결정한다. 

2) 맥커넬은 그의 연구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에서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이 
제시한 개념에 따라 사회적 공간 배열은 전면부(Stage1), 일부분이 후면부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관광용의 전면부(Stage2), 후면부처
럼 보이도록 완전히 조직된 전면부(Stage3), 외부인에게 개방된 후면부(Stage4), 깔끔하게 정리되고 변형된 후면부(Stage5), 후면부
(Stage6)로 되어있다고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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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콘텐츠 주제에 부합하는 기록물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목록화하는 것이다. 이때 기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지역을 재현할 수 있는 총체적 자원을 망라해야 한다. 공공기록물을 포함하여 지역에 
관한 연구자료, 언론자료, 유·무형 문화예술자원, 시민사회기록, 구술자료, 경관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료 등을 
모두 조사하여 목록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기록 자원의 목록은 장소정체성을 지원하는 지역의 원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이하 OSMU)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콘텐츠 기획과 스토리텔링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이야기의 구조와 서사적인 플롯을 결정한다. 플롯에 맞추어 
원천 콘텐츠 목록에서 이에 부합하는 기록 콘텐츠를 선별해야 한다.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여 대표성을 갖는 기록을 
골라내고, 선별된 기록을 내러티브에 맞추어 배열하며 시퀀스를 구성한다. 더 나아가 이 단계에서는 내러티브에 
적합하도록 기록을 가공하고 제작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3.2.4� 기록� 콘텐츠�매체�구현�단계

마지막으로 매체 구현 단계에서는 콘텐츠 기획 의도가 수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매체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콘텐츠가 갖는 의도는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수용되
지 않으며, 수용자의 해석을 거쳐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장소정체성을 갖는 기록 콘텐츠의 특성상 수용자의 
체험과 공유는 중요하다. 수용자가 주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의 과정에 참여하고 체험함으로써 장소애착을 형성하여 
장소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용자의 콘텐츠 참여를 확대하고 체험적 요소를 도출하여 콘텐츠 
개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콘텐츠의 수용 과정에서는 수용자는 기표로서의 기록 텍스트를 해석하여 기의를 읽어내는 과정을 거친다. 
장소가 의미하는 기호에 대한 상호작용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용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를 재생산하며 새롭게 재현해간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변형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간다. 상호작용과 지속적 재생산과 새로운 재현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록 콘텐츠의 구현 방안이 요구된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구현됨에 따라 콘텐츠의 체험과 공유, 재생산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장소정체성의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장소정체성�관련�기록�콘텐츠�활용�및� 서비스�방안

장소정체성을 지원하는 기록 콘텐츠는 지역 공동체의 집단기억을 소환하고 기록의 상징과 의미를 해석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구조로 구현되어야 한다. 기록 콘텐츠와 수용자의 상호작용 관계는 콘텐츠의 의미 전달의 핵심
이 되는 과정이다. 기록과 기록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 그리고 텍스트에 내포된 이데올로기를 콘텐츠를 읽는 수용
자가 해석하는 프로세스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과학 방법론의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의 
행위는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의 주관성에 주목한다. 상황맥락은 
동일하지만, 개인 수용자의 해석에 따라 기록 콘텐츠의 의미는 달라지므로 이 과정에 주목하여 기록 콘텐츠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은 여러 층위로 해석되고 확장되며 기록 콘텐츠가 재현
하는 도시는 생동하는 장소정체성을 갖게 된다. 기록 콘텐츠의 활용에 수용자의 참여를 더욱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해석을 수용하고, 수용자 간의 공유를 통해 장소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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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록 콘텐츠의 상호작용성을 확장하기 위한 기록 콘텐츠의 서비스 및 활용 매체는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사회 기능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전환되며 온라인 
방식은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다. 이에 더해 정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한층 더 확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소정체성과 관련한 기록 콘텐츠의 서비스 방안으로 상호작용성과 
체험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장소정체성 재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기존의 콘텐츠 
서비스 방식인 단방향성에서 탈피하여 콘텐츠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다원
화된 아카이브를 지향할 수 있다. 아카이브를 비롯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에서 콘텐츠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아카이브에서의 장소정체성 지원을 위한 기록 
콘텐츠 서비스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4.1� 지역�공동체의�참여적�특성�구현�사례

네덜란드 시립 아카이브(Stadsarchief Amsterdam)와 암스테르담 박물관(Amsterdam Museum), 암스테르담 
건축센터(Architectuurcentrum Amsterdam),  문화재연구소(Monumenten en Archeologie)는 공동으로 문화 유
산 교육 프로그램 “Groeistad”3)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도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의 컬렉션 정보와 학교의 프로젝트 수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소스를 제공한
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유산을 찾아보고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문화유산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준다. 

<그림 3> Groeistad의 일반지도, 위성지도, 역사지도 선택 화면
[출처: https://groeistad.nl/#/dashboard]

<그림 4> 중요 장소, 테마별 장소, 학생들이 
참여하여 등록한 장소 정보 제공 

[출처: https://groeistad.nl/#/dashboard]
<그림 5> 주요 문화유산 정보(上)와 학생들이 직접 

등록한 장소 기록(下) 예시 
[출처: https://groeistad.nl/#/dashboard]

3) Netherland Groeistad. Available: https://groeistad.nl/#/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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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같이 암스테르담의 유적지와 랜드마크, 박물관, 기념물, 역사적인 스토리, 야외 예술작품, 세계 
문화유산 등을 지도와 맵핑해두고 각각의 설명 정보를 연계해 두었다. 이때의 지도는 <그림 3>과 같이 위성지도
를 비롯하여 16세기부터의 역사 지도부터 현재의 지도까지 선택하여 지역의 정보들을 표시해 볼 수 있다. 해당 
정보는 또한 각각의 테마별로도 제공되고 있는데, <그림 4>의 좌측 패싯정보에서 보여지듯이 생활정보, 민주주의
와 같은 연대의 가치, 전쟁, 종교, 관습, 자연, 문화, 스포츠, 교육이나 과학과 같은 테마별로 정보들을 범주화해서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Groeistad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초등학생들이 직접 교과 과정에 참여하며 지역의 정보를 
등록하게 제공하는 부분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1883년의 세계박람회에서의 노예 전시 스토리를 게재하며, 
관련 사진과 그림을 지도 위에 표시하였고(좌측 상단), 암스테르담의 가장 오래된 문서인 1275년의 통행료와 
관련된 아카이브 소장 문서를 소개하고 있다(우측 상단). 하단의 그림 두 가지는 학생들이 직접 지도에 등록한 
“우리 집”과 “유라시아 물닭”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정보들이 공유되고 동일 장소
에 대한 정보들이 축적되어 재생산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생활하는 공간 주변의 장소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정보를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 해당 장소에 
대한 기억과 정보를 등록하고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장소성을 형성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카이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하고, 지역의 지도를 ‘함께’ 만들어가며 장소정
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때 플랫폼은 이용자와 상호작용에 적합한 디지털 맵을 제공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과 아카이빙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적 특성을 보인다.

이 외에도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원하는 형태의 큐레이션으로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의 
제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한 장소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자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 그리고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다. 

People's Collection Wales 아카이브는 웨일즈의 역사, 문화, 사람들에 관한 집단 기억을 수집하고 지역 커뮤니
티에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이다. 2003년 웨일즈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지역 주민 누구
나 기록을 기증하고 관련된 컬렉션을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아카이브가 소장한 자료는 
<그림 6>과 같이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여 지역과의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등록한 기록뿐만 
아니라 기소장 기록을 활용하여 스토리나 컬렉션을 구성하고 이렇게 작성된 수많은 컬렉션에 대해 코멘트를 남기
거나 링크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그림 7>과 같이 제공하여 지역의 기억을 남기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집단기억을 형성하고 다음 세대로 이를 전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출처: https://www.peoplescollection.wales/locate]
<그림 6> People’s Collection Wales 아카이브의 

소장자료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
 [출처: https://www.peoplescollection.wales/discover]

<그림 7> 지역 주민이 직접 컬렉션을 구성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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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용자와의�상호작용�구현�사례

아카이브에서 장소성 관련 기록 콘텐츠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는 가상현실(AR)이나 증강현실(VR), 
혹은 이 둘을 융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 확장현실(XR) 기술을 검토할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현실 이미지로 구현된 가상의 공간에 입장하여 경험하고 체험하는 XR 기술은 초기에는 
게임산업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교육, 제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카이브에서
는 상호작용성과 체험적 요소의 구현을 위해 가상화된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 플랫폼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은 2007년 Metadata Roadmap Overview을 발표하며 메타버스에 
대해 현실의 경험이 가상화되어 증진되고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으로 정의하며,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
가 만나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의 경험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며, 메타버스가 구현해 
내는 공간이 어떠한 장소성을 축적할 수 있는지 고찰이 필요하다. 메타버스가 장소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현실 세계와 유사성을 갖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정체성의 표현 방법과 
시간적 요소와의 결합이 필요하다(김한진, 이경훈, 2022). 현재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직은 현실 세계의 장소성
을 연계하여 메타버스 내에 형성하고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경험을 확장하고 기억을 공유하기 위한 장치들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는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구현되어 실생활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지는 예단하기 이르다. 

 [출처: https://web.zepeto.me/ko/detail/z5BIP
3wK87dugdssDRhFAYX?referrer=search]

<그림 8> 대구 시립 두류도서관의 두류 메타버스 
도서관 <그림 9> 경남교육청 메타버스 기록전시관 

[출처: https://web.zepeto.me/ko/detail/ivkq63
wK87rt720wsiGsxyz?referrer=copylink_share] 

현재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는 주로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바타 형식으로 
전시 콘텐츠를 체험하게 하고 게임 요소를 가미한 퀘스트를 해결하는 형태나(국립중앙박물관의 ‘힐링 동산’, 대한
민국역사박물관의 ‘광화문 테마월드’, 메타버스 서울의 ‘서울역사박물관 월드’, 국립조세박물관 메타버스 등) 도서
관의 이용 안내나 교육 프로그램 강좌에 참여하게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국회도서관, 대구시립 두류도서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한성대학술정보도서관 등)들이 많았다. 지역 콘텐츠 관련해서는 주로 관광 목적으로 메타버
스를 개발하였으나 실제 활용 실적은 저조하다. 그 원인으로는 현실 장소의 재현이 조악하여 대체재로 활용할 
수 없으며, 현장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내러티브의 부재와 부실한 마케팅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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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더욱이 기록관이나 아카이브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은(경남교육청 기록관, 양천구청 기록관 등) 이제 시도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성장 중인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기록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버스
는 현실과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는 매체로서 이용자의 참여형 콘텐츠가 활발히 공유되며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확장현실이라는 매체를 통해 공유되며 새로운 장소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쇠락해가고 있는 도시의 기억을 소환하는 매개로 작동하여 공동체의 
기억을 되살리고 지역민의 기억과 오늘날 시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성을 회복하는 기제로 활용 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4.3� 이용자의�능동적�탐색�강화�구현�사례� �

아카이브에서의 기록콘텐츠 서비스는 기록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용자와 과거의 기억을 연결하고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서은경, 박희진, 2019). 기록 콘텐츠의 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때 기록 콘텐츠 이용자의 참여 확대와 능동적인 콘텐츠 체험을 위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인공
지능 기술의 발달은 이전의 정보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검색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록 콘텐츠 
생산자의 의도가 일방향성을 갖고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표출하고 이용
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선별하고 소비하며 나아가 생산하는 과정에까지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맞춘 맞춤형 기록 콘텐츠 추천과 이용자의 반응에 의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서비스도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Tate Modern Museum)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인 “Recognition”을 
제작한 창작자에게 2016 IK Prize를 시상하였다.4) Recognition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그림 10>과 같이 테이
트 미술관 소장 미술작품과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사진 유사도를 분석하고 보도사진과 관련있는 작품을 매칭하
는 방식의 서비스이다. 테이트미술관은 이러한 서비스가 미술작품 컬렉션과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가상의 
갤러리로 끊임없이 확장하며, 예상하지 못한 비교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타임캡슐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학습 모델과 패턴을 기반으로 한 객체인식과 얼굴인식, 모양과 구조, 색상 등의 시각적 
표현정보를 인식하는 구성인식, 그리고 맥락인식을 기반으로 매칭되는 작품을 찾는다. 이 중에서 맥락인식은 이미
지에 관련된 맥락정보, 즉 제목, 날짜, 태크, 설명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관련 있는 작품을 찾아준다. 
이 기술은 기록 콘텐츠 서비스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소장 기록의 맥락 정보를 추출하고 
연관있는 다른 기록을 매칭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기록의 기술정보나 주제, 인물, 사건, 장소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여 유사한 맥락의 관련 기록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맥락이나 기능맥락에 의존했
던 기존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기존의 메타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로 
충분히 상세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메타데이터 추출은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
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술 분야이다. 이렇게 추출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요청한 특정 장소, 사물, 환경, 
활동 등의 키워드나 주제어에 대해 관련 기록의 호출 결과를 기존에 정형화된 계층 구조를 넘어서서 다양한 층위를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정보에 대한 탐색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할 것이다.

4) 현재 Tata Modern Museum 홈페이지에서는 Recognition virtual gallery 서비스 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아카이브
의 Wayback Machine을 통해 크롤링된 페이지를 방문하여 전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Available: https://web.archive.org/web/20220521153159/http://recognition.tate.org.uk/#highlights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3), 105-129, 2024.8122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3.105

<그림 10> Rocognition 서비스 사례로, 2016.12.9.일자 로이터통신의 
보도사진인 수니파 신도들의 모스크 기도 사진(左)과 테이트 미술관 
소장작품인 토마스 다니엘의 1810년작 “Sher Shah’s Mausoleum, 

Sasaram”(右)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220521153159/http://recogni
tion.tate.org.uk/#highlights]

이와 같이 이용자의 콘텐츠 참여를 강화하거나 상호작용성을 증진하고, 혹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반영
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록 콘텐츠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아카이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들려주는 경험과 기억을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고 이 이야기를 원형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정보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재생산되는 활용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현재 한국이 마주한 인구 감소와 생산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유례없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지역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복원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도시브랜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기저에
는 원천자료, 즉 기록정보의 발굴이 핵심이다. 도시의 장소정체성을 지원하는 원천자료를 발굴하고 구조화하여 
OSMU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천자료를 활용하여 기록 콘텐츠를 구성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
로 논증하였다. 그리고 장소정체성을 갖는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장소정체성의 주요 요소인 물리적 환경과 활동, 
의미 요소가 콘텐츠 수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기록 콘텐츠 개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조 설계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방법론을 차용하여 기록 콘텐츠
를 개발하는 것이 유의미하며,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더욱 
확장하여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4단계의 개발 절차는 향후 아카이브에서 기록 콘텐츠 개발 
전략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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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장소정체성을 지원하는 기록 콘텐츠 개발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방법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어, 구체화된 지침이나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토리텔링 구조와 
내러티브 구성 방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세부적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이와 함께 기록 콘텐츠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능형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 플랫폼 환경에서의 콘텐츠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실증적 연구가 이어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이로써 아카이브의 외연 확장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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